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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 주 그룹큐티나눔

영원한 언약
역대상 17:1-15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내 주의 나라와(찬송 208장, 구 246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다윗은 편안한 집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아래 있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시
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예속되신 적이 없기 때문
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
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
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1-6절).
1) 언약궤가 성전(건물)이 아닌 성막(텐트)에 있다는 사실로 다윗이 괴로워하자, 나단은 어떻게 조언합니까(1, 
2절)?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시니, 왕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소서.” 
역대상 17장의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7:1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
히 살게 하신 때에”라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사무엘하 7:1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느 정도 주변 대적을 다 물리쳤을 때며, 왕궁을 짓고 편히 거할 때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자 하는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을 흡족하게 여기며 왕이 생각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나단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 그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다윗의 생각에 동조했다. 

2) 다윗이나 나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3-6절)?
 백향목 집이 필요 없다고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나단은 다윗의 계획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
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에 급히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단
호하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막(텐트) 가
운데 거하시는 것에 불평한 적이 없고, 또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건물이나 텐트에 갇혀 거주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성막이든, 성전이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물이 아닌 
텐트에 임재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눔 1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도 지레짐작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2.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십니다(7-15절).
1)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7-10절)?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며, 모든 대적이 굴복
하게 하고,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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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건축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바꾸신다. 이제까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한
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180도 바꾸신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에 불러서 양 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주
권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장차 다윗 왕조를 더욱 견고하
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관점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까(11, 12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다윗의 집을 먼저 건축하신 후,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건축되게 하신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
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성전이 단지 하나님
의 물리적 거주 공간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신 후에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의 공간을 선
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간 다윗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장차 솔로몬은 참된 평화
를 누릴 왕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후에, 평
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다.

3)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13,14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사무엘하 7:11-14은 나단 신탁 또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
약만큼 중요한 본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계획이기 때문이
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
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다윗 언약만큼은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중 한 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
한 소망을 갖게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언
약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마 1:1).

나눔 2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드린 사랑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
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성전 공동체를 건축하게 하소서.


